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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하점면 사직골 고택’,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
- 조선 후기 강화지역 민가의 특징 고스란히 담겨 시 등록문화재로  -

 
강화 고려산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회산황씨(檜山黃氏)가 여러 대에 

걸쳐 거주하며 집성촌을 형성했던 하점면 부근리 마을에 위치한 ‘강

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이 인천시 등록문화재가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을 인천광역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22일 고시 했다고 밝혔다.

고택이 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강화 고대섭 가옥’(2006.5.15.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과 ‘남북동 조병수 가옥’(1997.7.14. 시 문화

재자료로 지정)에 이어 세 번째다.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은 현 소유자의 외고조 황씨가 건축한 

주택으로, 외고조 황씨는 당시 강화도 시문 일대에서 최대지주로 3년

에 걸쳐서 대규모 주택을 지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ㄱ’자형 

평면의 안채와 ‘ㄴ’자형 평면의 바깥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전체

적으로 ‘ㅁ’자형의 배치를 구성돼 있다. 안방 상량문은 190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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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채 상량문은 1881년에 각각 ‘중수(重修)’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

로 미뤄, 적어도 1881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택의 문은 큰대문, 중대문, 쪽대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큰대문을 들

어서서 전실을 통해 중대문으로 나가야 중정으로 진입할 수 있고, 전

실에서 우측의 쪽대문으로 나가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독특한 구조

의 건물이다. 

고택의 구조는 바깥채와 안채로 구성돼 있는데, 바깥채는 좌측엔 사

랑방, 우측에는 일꾼사랑방·찬광이 있고, 안채에는 도움이방·부엌·

안방·마루·건넌방이 있다. 사랑방·안방·건넌방엔 다락, 사랑방과 

거실 그리고 안방에는 쪽마루가 설치돼 있다.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의 지역의 주거

사는 물론 조선 후기 주거사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고택의 

입지 및 공간 배치 그리고 건축구조 및 부재를 고려할 때 사대부가가 

아닌 강화도 지역 부농의 가옥으로서 조선 후기 민가의 모습을 잘 간

직하고 있는 사례로 전통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가옥으로 주거사적 가치가 있다고 심사했다. 

이동우 시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에 등록된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

택’은 근대기 한옥이 많지 않은 강화도에서 지역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근대기 한옥으로서 주거사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등록문화

재로 지정됐다”면서, “이번에 등록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될 수 있도록 강화군,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

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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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05호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문화재보호법」제70조,「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조제2항 및 제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장

1. 고시명 :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등록(예정)명칭 수량 면적·규모 건립연대 소재지
소유자
(주소)

강화 하점면 사

직골 고택
2동

연면적
174.7㎡
(1층)

19세기말
(안채 1901 중수
바깥채 1881년
중수추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105

전**
(강화군 하점면)

나. 등록 사유

○ ‘강화 하점면 사직골 고택’은 상량묵서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중

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건축의 공간구성과 세부 의장 역시 기록과 일

치하는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목재의 치목수법과 가구법, 창호 등

세부적인 모습에서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강화도의 주택 중

드물게 조선시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이다.

○ 강화도의 주거 관련 문화재가 일제강점기 근대 한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집은 조선시대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 주거사에

있어 연속성 측면에서 중요가치가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보

존‧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3. 등록일자 : 시보 고시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032-440-448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고시 대상문화재 사진>

안  채

바 깥 채


